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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요지 

16 세기, 명(明)의 거대한 은(銀) 수요와 일본의 은 증산으로 인해 국제 교역 붐이 일어났다. 

도요토미 정권과 만주족의 청조는 이를 기반으로 성립하여 중화를 정복하려고 한 신흥 상업-군사 

정권이라는 견해가 정착해 가고 있다. 한편 일본사에서는 도요토미 정권이 석고제(石高制)라는 

토지제도, 촌청제(村請制)에 의한 쌀의 연공수취(年貢收取)를 기축으로 한 이른 바 농본주의적인 

국가체제를 수립하였다는 전통적인 견해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본 보고에서는 우선 이들을 

어떻게 정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도요토미 정권은 기나이(畿内)의 사회, 경제를 기반・기준으로 삼고 당초부터 대륙침공을 

표방하여 전국을 통일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이묘(大名)와 가신[給人]을 병력으로 총동원하였고, 

백성에게는 병량=연공미(年貢米)를 생산, 공납시켜서 병량, 물자, 금은 등의 교환과 수송을 

초닌(町人)에게 맡기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급진적이면서도 집권적으로 사회의 재편성을 

추진하였지만, 대륙침공에는 허망하게도 좌절한다. 

  히데요시의 사후, 정권은 조선에서 철병을 하지만, 이를 지탱해 온 다이묘 상호 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세키가하라 전투(関ヶ原合戦)로 귀결되었다. 그 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천하인(天下人)이 되지만, 모든 다이묘의 주인이라는 지위를 쉽게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결국 그는 오사카의 진(大阪の陣)에서 도요토미 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무력 발동을 동결시켜서 

전국의 ‘평화’를 실현하였다. 특이한 형태로 체제의 계승과 전환이 진행되었고, 이들 모두가 이후의 

오랜 도쿠가와 시대를 특징짓는 요소가 된다. 본 보고에서는 이상의 변용 과정을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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